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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본의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및 군사대국화 시도에 

대한 규탄 결의안

주    문

  대한민국 국회는 2009년 4월 9일 일본 정부의 역사교과서 검정을 

통과한 지유샤(自由社)版 역사 교과서가 한․일간의 역사를 심각하게 

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규탄하고, 북의 장거리 로켓발사와 관련하여 최

근 일본의 조기 경계 위성 보유 검토 등 우경화 및 군사대국화 움직

임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.

  1.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한국의 역사와 한․일간의 불행했

던 과거를 심각하게 왜곡한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시킨 것을 규

탄하고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.



- 2 -

  2. 대한민국 국회는 최근 일본 정부의 우경화, 군사대국화의 움직임

이 한반도와 동북아의 불안을 초래할 것을 우려하면서, 이러한 일

련의 행동이 한․일 양국 간의 선린우호관계와 미래지향적 발전관

계를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일본의 국제 사회에서의 고립을 자

초하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.

  3. 대한민국 국회는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정부의 역사왜곡 및 군사

대국화 시도 등 일련의 행동이 시정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

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.

  4. 대한민국 국회는 우리 정부의 한․미 미사일 지침 개정 등 동북

아 군비경쟁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한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의 

안정에 저해가 된다는 점을 유의하면서,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

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. 

제안이유

  최근 일본 정부의 극우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와 북한의 장거리 로

켓발사를 핑계로 추진하는 군사대국화 움직임은 일본이 과거 잘못된 

역사를 은폐하고, 동북아의 패권을 도모하려는 시도로 간주할 수밖에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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없음.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정부의 이러한 시도를 규탄하고 강력히 경

고하는 동시에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촉구하고, 또한 동북아 군

비경쟁 확산에 동참하려는 정부의 행동에 대해서도 깊은 우려를 표함.

  특히 일본정부의 최근의 행동은 일본으로부터 군국주의의 피해를 

당한 대한민국은 물론 같은 피해를 당한 아시아 여러 나라에 대한 도

전이며, 민주주의와 평화를 희구하는 세계인류에 대한 배신임. 또한, 

한․일간의 선린우호관계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관계 발전이라는 양국

정상간의 합의를 무시한 것임. 

  대한민국 국회는 이와 같은 일본의 행위에 대하여 개탄과 우려를 

금하지 않을 수 없으며,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로 회귀하려는 일본 정

부는 국제사회의 신뢰를 깨뜨리는 행위를 중단하고 동북아의 평화번

영과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임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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